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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 협력 건설기업 “말썽”
노조, 서원테크의 체불임금 요구 … SK에너지에 관리책임 지적

SK에너지가 사내 협력기업의 임금체불 문제에 휩쓸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.

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7월23일 SK에너지 울산공장 앞에서 <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책임자 SK에너지 규탄

기자회견>을 열고 사내 협력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7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.

노조는 “조합원 7명이 4-6월 동안 SK에너지 사내 협력기업인 서원테크에서 일했지만 총 2200여만원에 이르

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”며 “원청기업인 SK에너지에 임금체불 해결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”고 주장

했다.

서원테크는 2003년부터 배관 및 장치물 등 산업설비공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SK에너지 사내 협력기업 중

하나로 6월부터 내부사정으로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다.

노조는 “원청기업이 협력기업을 불성실하게 관리했기 때문”이라며 “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발주

를 했고 결국 체불임금이 발생했지만,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”이라고 지적했다.

이에 SK에너지 관계자는 “사내 협력기업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어려움에 부딪친 근로자가 피해

를 보지 않도록 근로자 대표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법적절차 안내 및 협의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노력

하고 있다”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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